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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자료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궁실조에는 “조선이 일어나자 문화가 밝고 무

력이 위엄이 있어 섬 오랑캐가 공물을 바치어 화친하니, 변방 백성들이 베개를 높이 하고

생업에 만족할 수 있었다.이에 순천부(順天府)도 충실해져서 폐허는 성과 참호가 되고 쑥대

밭이 변하여 동네가 되어,인구의 많음과 물산의 풍부함이 남쪽 고을에서 제일이 되었다.”는

구절이 실려 있다. 이 기사는 남수문의 객사 기문의 일부분이다. 이를 통하여 조선 초기 순

천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다른 군현에 비교하여 매우 흥성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지방군현의 주요한 재정기반으로는 토지 호구 토산물 등이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전기에는 조세 공납 역, 후기에는 전정 군정 환곡이 주요 세목(稅目)이었다. 여기

에서는 재정기반의 현황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순천지역의 재정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

시 말하면 순천지역의 토지와 가호의 수는 얼마였고,어떠한 토산물이 생산되었는지,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앙정책의 변화와 함께

알아보겠다.

본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세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에 상납되는 조

세(전정), 공납, 군역(군정), 환곡 그리고 순천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으로 나누

어 서술하겠다. 마지막으로는 18세기 말 자료를 이용하여 순천지역의 재정규모를 내역별로

정리해보겠다. 이러한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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